
제3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강정 소설 / 서준환

독립 문학 공간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3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등단 이후 

꾸준히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강정(46) 시인과 서준환(47) 소설가가 그 주인공. 김현문학

패 수여식은 2017년 9월 22일(금)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감각적 무정부주의. “아이의 울음” 혹은 “펑크 음악”과 같은 서툶과 거칢의 미학으로 언어를

충돌시키며 언어의 원초적 감각을 해방시키려는 필사의 노력.
강정 시인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시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처형극장』 『들려주려니 말이라 했지만』 『키스』 『활』 『귀신』 『백치의 산수』 등 6권의 시집과 

『나쁜 취향』 등 3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의식적 무정부주의. 예외자들의 부각을 통해 미래의 꿈은 완성하려는 기존 소설 문법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즉흥적인 “다음 세기 그루브”를 겨냥.
서준환 소설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불문학과 연극을 전공했다. 2001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소설집 

『너는 달의 기억』 『파란 비닐인형 외계인』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 『다음 세기 그루브』와 장편소설 『골드베

르크 변주곡』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을 펴냈다.

*수상자와 김현 인물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3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시인 

성기완과 소설가 한유주를, 제2회 수상자로 김태용 소설가와 이제니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성민엽,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16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69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4~2016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27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3회 수상자로 시인 강정과 소설가 서준환을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제3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지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인간적 삶이 구체제를 총체적으로 해체․재구성하려는 범세계적 흐름에 발 

디디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문학은 구체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동안 그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탐색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느새 그 탐색들이 포기되고 

훼손되는 모습 또한 빈번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문학적 무정부주의’라고 부를 만한 태도로 그 물음에 대한 

지난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두 시인․소설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1971년생인 시인 강정은 그중에서도 ‘감각적’ 무정부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시적 실존

의 추구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고스란히 기존의 언어 체계에 갇혀 있다는 모순된 깨달음과 

겹쳐지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그에게 그 언어의 감옥은 곧 자신의 몸인데, 그 몸을 벗어나려는 안간 꿈은 

죽음․재생의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성적 정체성 문제가 반복된다)와 자학적․가학적 파괴 

행태로 이어지며, 그것을 통해 몸속에 갇힌 원초적 감각의 소리를 포착하고 해방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가 “아이의 울음”과 같은 언어를 충돌시키며 시를 조립해나가는 이유가, 그럼으로써 ‘펑크’ 음악과 

같은 서툶과 거칢의 미학을 구축하고 시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면, 1970년생인 소설가 서준환은 ‘의식적’ 무정부주의를 산문의 세계 속에 펼쳐나간다. 그의 새로운 소설적 

실존의 추구는, 체제적 삶에 반하는 예외자들의 부각을 통해 다른 미래를 그려보려는 꿈이 예외자들의 증식과 

보편화에 의해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예외자들의 새로운 집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그는 기존의 논리(언어) 및 새로 생성되고 있는 논리(언어)와 정면으로 소설적 논쟁을 개시한다. 

그의 소설적 논쟁은 정치, 철학,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있는바, 그것은 여전히 반-중심적인 즉 무정부주의적인 

“다음 세기 그루브”를 겨냥하고 있다. 그 자신이 암시하듯 ‘프리 재즈’ 음악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강정의 

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미리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문학은 전위적인 혹은/동시에 실험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매체인 언어에 거역하는 문학을 한다는, 어쩌면 불가능한 과업에 부단히 도전하고 있다. 

일견 무모한 그들의 도전을 이제 와서 결산해볼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불가능성과의 투쟁이야말로 문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들의 도저한 전위적 의식과 실험적 실천은 인간 의식과 존재의 

근원적 전환에 대한 요청과 맞닿아 있으며, 그 치열한 주제의식과 새로운 형식 사이의 어우러짐은 문학 고유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해 이즈음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전략적 의구심—실은 이 의구심의 배후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독문과 교수)

성민엽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중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